
2024. 5.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115권 18호
주일1부(묵상)예배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

오전 7시30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인도:정준환목사

예배의부름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인  도  자
송      영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찬  양  대
찬      송 *서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7장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성 시 묵 상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6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고백의기도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사죄의선언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인  도  자
신 앙 고 백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찬      송 *앉아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25장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기      도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이종길장로
찬 송 묵 상······· (세상을 사는 지혜, 강은숙집사) ······· 다  함  께
봉  헌  송 *서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 213장(4절)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봉 헌 기 도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담 임 목 사
교 회 소 식 *앉아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담 임 목 사
찬      양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날 사랑하심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샬롬찬양대
찬      송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637장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성 경 봉 독······· 열왕기상12:6~11(구약P.534) ······· 담 임 목 사
말 씀 선 포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【우리의 자녀세대】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담 임 목 사
말 씀 묵 상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성도의교제 *서서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55장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축      도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송영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담 임 목 사

오늘의 말씀 / 김승학 목사

열왕기상 12:6~11 / 우리의 자녀세대

부활절 여섯째 주일
어린이주일, 신학교주일
전교인 출석 주일

주일2부(전통)예배 / 오전 9시                인도:정승호목사

찬      송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17, 225, 570, 55장 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
교      독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96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
기     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신두교장로

찬      양 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날 사랑하시는 예수님 ········· 호산나찬양대

주일3부(세대통합)예배 / 오전 10시30분       인도:조경화목사

찬      송 ···· 송축해 내 영혼, 225, 570, 선한 능력으로 ·· 다  함  께

기     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배승룡장로

찬      양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아빠 엄마의 기도 ········· 글로리아찬양대

파송과위탁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다  함  께

인도자 :

회  중 :

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.
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과 이웃
을 섬기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십시오.
마라나타,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. 아멘.

주일4부(열린)예배 / 오후 12시

경배와찬양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소리엘찬양단

목 회 기 도 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· 인  도  자

†내주기도 : Ⅰ부 - 이완섭 장로 / Ⅱ부 - 이성수 장로 / Ⅲ부 - 전희봉 장로

        청년예배 - 조재일 집사 / 찬양 - 윤성광 장로 / 수요 - 서금숙 권사

†이달의 강단 꽃장식 : 김현제 이은경 이경현 김지영 장은진 장은서 권영광 김수진 표현창

✾ 5월 예배위원 - 예배 시작 10분 전까지 본당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. ✾
구분 안        내 봉 헌 예배중보기도 차량안내

Ⅰ 김봉수 권영대 황재남 장현숙 이주일 손향숙 강성갑 고혜란 권대기 권오덕 권중익

길건성 김종관 김주현 박수권 박영재

사봉권 신미영 성기용 서재창 양광석

이국환 정휘동 정영수 조대웅 황병락

Ⅱ 심재창 권영일 이은주 김윤애 서일교 김경숙

Ⅲ 권오규 이경현 이안희 이덕자 전윤호 권춘섭

Ⅳ 신재원 임병태 최성애 김경옥 조지용 이은주

주일5부(청년)예배 / 오후 1시45분        인도자:정준환목사

기도 - 박경봉집사

설교 - 마가복음1:35~39(신약P.54) / 내가 전도하러 왔노라! / 정준환목사

주일오후찬양예배 / 오후 3시  (새싹･꿈나무교회 발표회)  인도자:김하영어린이(꿈나무교회)

경배와 찬양 - 꿈나무찬양단 / 찬송 - 569 / 기도 - 박시호어린이(꿈나무교회) / 찬양 - 새싹･꿈나무교회연합찬양대

성경 - 출애굽기13:21~22(구약P.101)-김라엘어린이(새싹교회) / 함께하시는 하나님 / 남소현전도사

수요오전예배 / 오전 10시30분

경배와 찬양 - 예음찬양단 / 은혜나눔 - 서선옥성도

설교 - 출애굽기12:37~42(구약P.99) / 20.라암셋-출애굽의 출발 지점 / 담임목사

수요저녁예배 / 오후 7시30분

경배와 찬양 - 르비딤찬양단 / 기도 - 최미자권사 / 은혜나눔 - 김광수장로 / 찬양 - 다비다찬양대

설교 - 에스라3:8~13(구약P.714) / 87.스룹바벨-성전을 재건축한 총독 / 담임목사

묵 상 노 트

“우리의 자녀세대” (열왕기상 12:6~11)

1.

2.

       받아야 할 자녀세대 (8)

묵상을 위한 질문)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은 왕으로 즉위한 르호보암을 찾아와 선

왕 솔로몬이 시킨 고역과 멍에를 가볍게 해 달라고 요청했다. 이

때 르호보암은 먼저 솔로몬 시대의 원로 신하들과 의논한 후 자신

과 함께 성장한 젊은 신하들의 의견을 물었다. 르호보암은 젊은 

세대를 무시하지 않고 그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을 정도로 젊은 

세대를 존중했다. 이처럼 우리의 젊은 세대, 자녀세대의 의견을 

존중하고 있는가?

       를 가진 자녀세대 (9~11)

묵상을 위한 질문)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솔로몬이 한 것보다 더 무

겁게 세금을 부과하고 더 강압적으로 통치하라는 젊은 세대의 제

안을 수용했다. 그 결과 10개 지파가 르호보암에게 반기를 들고 

여로보암을 자신들의 왕으로 세움으로써 이스라엘은 분열되었다. 

젊은 세대에게 한계가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. 오늘날 신앙적인 측

면에서 자녀세대의 한계는 무엇일까?


